
G7 국어 B1 범주화 연습 - 건희, 우진, 태양 



야생동물의 유리창 충돌

1문단: 새의 비행 실력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초월적이다. 시력이 좋아도 피할 수 
없는 사고도 있으며, 수많은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서 목숨을 잃는다. 

새들은 매년 미국에서만 10억 마리, 캐나다에서는 2500만 마리, 우리나라에서는 
800만마리 가까이 죽는다.

또, 우리나라에서만 매일 2만마리가 유리창에 박으며 죽어간다.

음태양 - 1단계



고우진 - 1단계

1문단 새들은 유리창의 존재를 모른다 (우리로 치면 갑자기 뛰고 있는데 안보이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정도)

2문단 새들은 엄청난 속도와 비행에 최적화하기 위해 뼈속까지 공기로 있어 
무척이나 골격이 약한데 속도에 더불어 골격이 약하니 박으면 즉사하게 되는 
것이다

3문단 우리나라에서만 거의 800만마리의 새가 1년에 죽어가고 있다 (유리창에 
박은 것만)

4문단 유리창만이 문제가 아니다. 고속도로 방음벽이나 투명한 벽처럼 느끼는 
것들이 새들의 피해를 증가시키고 있다.



김건희 - 1단계

1문단: 새들은 같이 사는 이웃 생명, 특히 다른 새들에 대한 소리, 성별, 습성 등 
정확한 정보를 알고 구분할 수 있다.

2문단: 인간이 볼때는 독수리와 흰꼬리수리를 서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새들의 
시점에서는 구분이 쉽기 때문에 새들끼리는 사고의 확률이 낮다.

3문단: 2019년 3월, 환경부에서 주최한 “야생 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 캠페인"이 
상당한 쾌거를 이루었다.

4문단: 이 캠페인은 새의 비행 원리를 이용해 설계한 5x10 규칙을 통해 전용 유리창 
패턴을 제작했고, 이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둔것이다.  



2단계
1.  새에 대한 사전설명 (습성, 특징 등):

-  새들은 비행 실력과 속도는 상당히 빠름.
-  새들은 다른 동물들에 대한 위협, 특징은 빠르게 감지할 수 있으나, 유리창 같은 사물은 탐지가 어려움.

2. 조류 사고 연구 결과 (통계):

-  매년 세계 각지에서 800만 ~ 10억마리의 대규모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함. 

3. 사고 원인 & 예시:

-  고속도로 방음벽, 유리창 등 투명한 벽처럼 보이는 것들이 새들의 주요 충돌 사고지.
-  새들의 빠른 비행속도와 연약한 골격이 충돌사고의 확률을 더욱 높임.

4. 해결 사례와 방법:

-  2019년 환경부에서 주최한 “야생 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 캠페인” 덕에 알아낸 새의 비행 규칙 (5x10 
규칙)과 전용 유리창 패턴으로 인해 새들의 사고가 크게 감소함.


